
강점기 언어정책에 대하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오충신 

 

1.서론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걸쳐 서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주의가 피할 

수 없는 유행병처럼 아시아까지 휩쓸어 왔다. 일본은 군사력을 이끌어 청

나라를 함락시켜 정식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점령하여 식민지 노예화시키기

를 시작했다1 . 일본은 식민지 통치 수단인 언어를 이용함으로써 현지인을 

동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

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일어강습소가2  총독부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게 되었다. 또한 식민지 현지인들을 철저히 노예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학교

교육령을 공포하여 한어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행하

였다. 

한국과 대만이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은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으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은 두 나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다르게 보인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1910 년 한일합병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 반해 대만은 1895 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할양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의 차이에서 짐작한다면, 

한국보다 더 오랜 지배를 받은 대만에서 일본에 대해 더욱 격렬하고 치열

한 반감이 존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만에서는 일본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 혹은 호감적인 느낌의 국민성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일본이 시행한 언어정책에 대한 통치 과정, 그리고 학교교육

령 공포에 따른 그 실질적인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

고 전개하고자 한다. 

 

 2.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언어정책 

                                                 
 中國文化大學 韓文系 助理教授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KSPS)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AKS-2010-CAA-2103) 
1 대외적인 식민지 언어 정책으로는 1895년 강점한 대만을 비롯하여 1905년 강점

한 만주 관동지방과 중국 내의 군사 점령지역, 1 차 대전 후에 획득한 남양제도 

등지에 걸쳐 현지사정에 따라 적절한 수법의 식민지 언어 정책을 2 차 대전 패망 

때까지 줄곧 전개하였다. 일제의 대한 식민지 언어정책의 배경 언어관 고찰, 崔玉

京, 1993, p:6 
2 日人為了推行殖民教育, 先設日語原稱國語學校及日語傳習所, 已實施日語訓練, 不久

改為小學校與公學校, 小學校幾全收日本人, 公學校則全部為台胞, 此兩種學校均為六

年制, 另又有事為山地人而設立教育處所. 日據時代台灣教育史研究-同化教育政策之

批判與啟示, 林振中, 2006, 國民教育研究學報, 第 16 期: 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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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의 우민화시책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식민 초기에 우민화

라는 언어교육 방침을 채택했다. 한국에서 일본의 기본교육방침은 철저히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알리고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는 실업적인 교육에 집중한 것

이다3. 대만에서는 현지인에게 글자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가르치는 4

년제 공학교4를 설립하여 교육하였다. 일본이 식민 초기에 강압적인 수단

으로 우민화란 언어교육을 실시한 것은 식민지 현지인들은 열등민족이며 

열등문화를 가지는 민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2 중기의 기만적 동화인 차별화시책 

  일본은 식민지 점령 후 현지인을 무단통치로 다스리고자 하여 현지인에

게서 커다란 반감을 샀다. 1919 년 3.1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남으로써 종주

국 일본에서는 “무단 통치 시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식도 생겨났다. 

이러한 통치권의 위기를 감지한 후 일본의 식민 정책에는 다소 변화가 생

겼다. 헌병 경찰 제도의 폐지, 언론 출판의 자유 확대, 종래 4 년제였던 보

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의 학제와 같이 바꿔 6 년제로 연장한 것이 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바로 학교를 수료하면 일본의 전문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1920 년부터 한문복흥(漢文復興)이란 언어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물론 10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언어운동은 결국 실패했

지만 일본에 통치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대만에서는 모두 민족성이 있으며 언어도 여러 가지 혼용되어 있으므로 초

기에는 일본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소학교」, 대만 ‘민남족’과 ‘외성족’

이란 일반 현지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공학교」, 그리고 대만 원주민인 ‘번

(蕃)족’만 들어갈 수 있는「토번(土蕃)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22 년

부터 일본은 각 급 학교는 일본사람과 대만사람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진학

할 수 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와 같은 언어정책은 표면적이고 

사기적인 달콤한 통치 수단에 불과했다.  

<그림 1> 한국과 대만의 식민 교육 기관 관계도 

                                                 
3 일제시대 초기 교육 기관은 ‘(1)4 년제 보통학교, (2)4 년제 고등보통학교, (3) 3 년

제 여자고등보통학교 (4)3 년제 사범학교’이다. 식민지적 교육제도의 구축은 식민

지적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한 수단이며, 식민지 경제구조에서 요청되는 저급한 

지식을 소유한 하급노동자로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日帝 殖民地化 

教育의 教育社會學的 考察, 姜淳媛, 1981, p31-32 
4 日本教育的金字塔型: 最低層是六年國民教育(1919 年以前為 4 年制)，次一層有三種

型態學校，一種是為男孩設計五年中等教育，另一種是為家庭境較好的女孩設立的高級

中學，第三種是各種技術學校。第三層是三年的高級中學及高級技術專科學校。最上層

則是專門培養社會菁英的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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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쌍궤(雙軌)」란 제도를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5. 이것은 일본에서 시행한 

교육제도와는 달리 식민지 학교의 명칭은 다르게 정하고 실질적인 교수 내

용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시수나 졸업한 후 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차별화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2.3 말기의 황민화시책 

1931 년 만주사변(滿州事變)과 1937 년 중일전쟁(中日戰爭), 그리고 

1941 년의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으로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물자와 인력

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일본 대외 침략에 전력화를 시키려고 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식민지 현지인들이 민주의식 고취에 따라 크게 반항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해 인민사상을 고도로 억압하여 신사참배6와 황국신민의 서

사(誓詞) 제창을 강요하고 일어보급운동도 더욱 강화했다.  한국교육령과 

대만교육령에 따라 학교 명칭이 변경되어 일본과 동일하게 교육제도를 맞

추고 같은 교육내용을 실시했다. 이는 학생의 황국신민화를 꾀하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데에 뒷받침을 받기 위해 행한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과 대만을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정

책은 주로 식민지 모국어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어가정”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부터 현지인의 언어습관이나 사고방식

을 일본인처럼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일본이 대외 전

쟁 중인 대륙침략은 한국을 기반으로 삼고, 태평양 남쪽에 대한  침략은 

대만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인력이나 물자를 끊임없이 

조달 받기 위하여 식민지 현지인들이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다하여 모든 

                                                 
5 「台灣教育令」對已經存在的學校產生了許多變化(中略), 但此教育令卻形成了台民與

日人子女就讀學校的「雙軌型」, 這種「雙軌型」的定義就是: 台灣人民的教育適用於

「台灣教育令」, 而在台日人子女教育則沿用日本內地的教育令體制. 日據時代台灣教

育史研究-同化教育政策之批判與啟示, 林振中, 2006, 國民教育研究學報, 第 16 期: 

109-128 
6 신사참배(神社參拜)는 신토의 신사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

제가 신민지의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신사에 배례하도록 강요하던 

일.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에 보급된 신사참배를 교회로까지 확장시키기 위

하여 압력을 행사했고, 1938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계기로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솔선해 신사참배에 나서면서 급격히 황민화 정책에 동조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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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능동적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강압적인 언어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45 년에 패전으로 인해 식민지를 반환한 후부

터 지금까지 양국 간에 남아있는 역사적 상처는 여전히 뚜렷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3. 교육령에 따른 언어정책 수용 양상 

3.1 한국교육령 

교육령(敎育令)은 조선과 대만을 병합한 일본 제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다. 한국과 대만에 따라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과 대만교육령(台灣敎育令)

이 따로 있다.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탈취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지인을 

교육시킬 때 그 타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적, 강압적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4 번 교육령을 받아 언어정책을 시행했다. 그 

시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차 조선교육령(1911 년 8 월~1922 년 2 월) 

1 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주로 조선의 언어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 7 으로 나누었으나,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시행되었다. 일본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소학교)는 5 년

제였고, 1911 년 이전에 한국인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보통학교)는 3~4 년제

에 불과하여 1 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6 년제로 바꿨으나 실상은 일본 초등

학교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의 교육만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시

수, 내용 등으로 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은 조선

인들이 하급 교육을 받기만 원하였고 노동적인 실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만 유도하였다. 조선어를 말살하고 한국인들을 노예화시키려는 의

도가 분명하다. 

(2) 제 2 차 조선교육령(1922 년 2 월~1938 년 2 월):  

2 차 조선교육령에는 주로 조선어의 실용성을 철저히 약화시키려는 의도

가 뚜렷하게 보인다. 보통학교(초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습득하여 고등보통

학교(중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숙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물론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진학제도로 교육을 받은 “공학”이란 령도 내려졌지

만 실제적으로 조선인들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실업학교로 진학하게 되

는 것이 여전히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직원을 양성

하는 곳에서도 전부 일본어 교수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 중에 이런 

지도자 교육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전임교원의 입시에서 조선어까지 

제외시켰다. 조선인을 순종적인 인물로 양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목표였다. 

(3) 제 3 차 조선교육령(1938 년 3 월~1943 년 4 월):  

                                                 

7조선교육령 제4조: 교육은 이를 크게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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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대외 침략에 대한 후원은 시급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강력한 후원을 얻기 위해 한국을 대륙침략 

병참기지로 삼아 전쟁을 수행했다. 정성껏 일본 대외 전쟁에 물자나 인력

을 남김없이 바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우선 식민인을 자기 나라 사람처럼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선일체와 국체

명징이란 구호 등를 세웠다. 이 시기에는 보통학교와 보통고등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각각 소학교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했

다8. 조선인과 일본이 똑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준 「공학」이란 

제도도 내려졌다. 즉, 양 국민을 동등하게 해주는 척하는 표면적인 언어교

육이며 실질적인 탈취 수단이었다. 

(4) 제 4 차 조선교육령(1943 년 4 월~1945 년 8 월):  

일본 대외 전쟁에서 패전 추세가 보이자 식민지를 군사목적에 적극적으

로 이용했다. 우선 조선에 있는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군사훈련이 주과가 

되었으며 학교는 전쟁을 위한 군사 그리고 노동자의 양성소였다. 즉 전시

체제에 기본이 된 교육법이었다. 조선어는 이 시기에 금물이며 조선어신문

과 조선어학회까지 폐지시켰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제의 전

시체제로 인해 조선의 학교교육 기능은 정지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

다. 

3.2 대만교육령 

(1)일본국내법에 의한 학교령 

1895 년부터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대만 교육정책은 일본의 국

내법에 의해 정해져 왔다. 이 시기에는 정식적인 학교 교육 기관이 없으며 

민간 서당이나 임시로 학교 강습으로 이용할 만한 장소를 골라 국어(일어)

교육을 시켰다. 대만 전체에 몇 백 군데를 설치해서 임시 국어강의소의 역

할을 했다. 국어전습소라고 했다. 

(2)대만총독부에 의한 직할학교관치령 

1896년부터 일본이 국어전습소를 국어학교로 변경해서 대만 현지인에게 

국어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교육은 단지 3년제인 초등교육에 불과

했다. 

(3)대만공학교령 

1898 년 일본이 대만 현지인을 위해 4 년제이며 대만인만 다닐 수 있는 

공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대만 원주민을 위해 따로 마련

된 번인(蕃人)학교는 경찰 기관에 교육권을 맡겼다. 이때부터 대만에서 3

가지의 교육제도가 형성되었다. 

                                                 
8 1938 년 3 월에 개정된 조선교육령은 소학교규정, 중학교 교정, 고등학교 규정, 

사법학교 규정 등을 개정하고 있다. 종래의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는 그 이름을 바꾸어 빌본인의 이름을 딴 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로 고치게 된다. 김혜선, 日帝下 殖民地教育政策과 經濟教育의 關係, 

2006,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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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1 차대만교육령(1919 년 1 월~1922 년 4 월): 

1919년에 일본이 대만에서 각 급의 학교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철저히 대

만 현지인에게 일본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했다. 이 시기에는 원래 있

던 4 년제 공학교를 6 년제로, 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변경하고 1 년제 

사범과도 따로 만들었다9.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 정책은 여전히 일본국내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식민지 교육은 일본 내지 

교육보다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고 하겠다. 

(5) 제 2 차대만교육령(1922 년 4 월~1941 년 4 월): 

1922년에 식민지 동화정책과 대만인들이 일본 교육정에 대한 반항이 커

질수록 식민지 교육 방침이 어려워지자 일본은 공학제도란 유화정책을 택

하여 대만인과 일본인들이 똑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이것은 표면

적인 정책이라 지적을 많이 받았으며 실질적인 차별교육이었다. 공학제도

는 초등교육을 마친 후 구분 없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

작된 제도였지만 대만인들이 초등교육때 이미 일본인과 다르게 교육을 받

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오히려 더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만 가능한 것이었다. 

(6) 제 3 차대만교육령(1941 년 4 월~1945 년 8 월): 

1941 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남아시아로 나아가 신식민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만을 그 야심의 후원인 침략기지로 만들었다. 모든 자원

을 제대로 빼낼 수 있기 위해 우선 대만 현지인의 사상을 철저히 개조해야 

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공학교와 소학교를 같은 학교명칭으로 변경

시킨 것은 차별대우에서 생긴 적대감과 혐오감을 없애려는 의도였다. 동시

에 대만인을 근본적으로 일본인처럼 만들어야 아낌없이 조국을 위해 전쟁

터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아무

리 학교명칭을 변경하여 동등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교육내용으로는 

제일과표, 제이과표, 제삼과표로 나누어져 있었다10 . 그것은 또 다른 형식

으로 실시됐지만 실속은 여전히 차별적인 교육제도였다. 

3.3 한국과 대만의 교육 정책 대비 

대만 식민지 기간은 한국보다 15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일본이 실시한 

교육제도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 받았다. 일본은 식민지를 점령한 후 내지

법에 의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하다가 시대의 변이와 야심이 커짐에 따라 식

                                                 
9 師範學校係屬於高等教育的系統, 由總督府直接轄辦, 位居州立與公立之上. 師範生由

總督府提供公費, 培育優秀的師資人才, 然而日人把師範教育當作統治台灣最重要的工

具, 所以始終以獨占的姿態(排斥台灣同胞就學)來辦理本省的師範教育.日據時代台灣

教育史研究-同化教育政策之批判與啟示, 林振中, 2006, 國民教育研究學報, 第 16 期: 

109-128 
10 1941 年 3 月在太平洋戰爭爆發前夕，《台灣教育令》第三次發布，將小學校、蕃人公

學校與公學校一律改稱為國民學校（保留部分蕃童教育所），義務教育學制才形式上統

一但教材仍有分別，原小學校用第一二號課表且分為初等科及高等科(相當於今國二程

度)，原公學校用第三號課表,不分初等科及高等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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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에 대한 교육령을 내려 일련의 탈취수단으로 삼기도 했다11 . 그 식민 

교육의 흐름은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한국 식민 교육의 흐름 

 

 

 

 

 

 

                                                 
11 허재영(2007),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학회, 

제 26 호, p295. 
 시대 특징 교육령 주요 사건 

제 1 기 

(강습회중심기) 

1910~1920 일인 관리 양성 

목적 강습회 

중심기 

조선교육령 무단정치 

보통학교언문철자법(1912) 

제 2 기 

(조선어장려기) 

1920-1938 내선 공동 교육 

조선어장려운동기 

신교육령 문화정치 

개정철자법(1929) 

한글마춤법(1933) 

제 3 기 

 

 

위축 

소멸기 

 

1938-1943 조선어교육의 

위축기 

개정교육령 대륙침략 정책 

 

제 4 기 1943 이후 조선어교육의 

소멸기 

통합교육령 태평양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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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만 식민 교육의 흐름 

 
 

4. 식민 교육에 따른 영향 

4.1 한국 측에 미치는 영향 

(1)교육 내용과 제도의 붕괴·재건 

일본 식민 교육을 시행한 후부터 조선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교육제도에도 일제 문화의 침략이 주입됐다. 예를 들면, 조선어 과목의 

교수 시간이 줄어들다가 수의과목으로 정해진 다음에 완전 폐지될 때까지

는 28(1910~1938)년의 식민세월에 불과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교육은 주로 조선의 교육목표를 무산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육 방

침이 인재양성을 지향하지 않아 식민인들은 노동이나 저급지식만 갖춰 복

종하고 순화된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 조선민족의 문화와 민족의식을 단절시켜 자학심과 열

등의식만을 심어주고자 했다. 1945 년 한국 광복 이후 일본 식민 교육에서 

남은 왜곡된 사상 등을 없애기 위해 대전 후 3 년 동안에는 조선에서 미군

정청 학무국이 마련한 교수요목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국어교육 교수 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12. 1948 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부터 국어교육교재의 편찬은 더욱 적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

민 교육 사상을 없애려는 일련의 교육법령이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1980

                                                 
12 대한제국 국어 교재:국민소학독본신정 심상소학독본, 강점기 국어 교재:보통학

교 조선어독본. 일본이 지배의 영속화를 위해 언어를 지배하고자 했으며 교과가

정 및 교과서에도 일본문화의 우수성과 지배를 합리화, 영속화하는 내용을 포합

시키고 있다. 開化期와 日帝強占期의 國語教育研究, 邊性希, 1993,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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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와서 보다 완전한 교육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광복 이후의 국어교재 재건:  

 

광복 이후의 학교 제도 제건: 

 

(2)언문 철자법과 맞춤법의 대립 

대한제국의 언어정책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모든 언어 교

육은 일제의 감시 속에 있었다. 1912 년에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에서 언문 

철자법을 공포하여 이를 통해 고시하게 되었다.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은 주로 한자음을 역사적으로 표기법으로 하고 순 조선어의 표음주

의적 철자법을 명문화한 것이다. 1921 년 언문 철자법의 일부과 보충을 보

완하여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를 공포했다. 1930 년 조선총독부 학무

부는 제 3 회의 언어 철자법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반대 학자들의 항의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형태주의의 원칙을 따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서의 

형태주의(표의주의)는 단어의 소리가 나지만 단어 자체의 형태변화 없이 

그대로 적는 것이고 음소주의(표음주의)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1930 년의 언문 철자법은 한때 강한 반대와 비판

을 받았는데 1933 년에 주시경의 한글파의 주축이었던 조선어학회는 125

회의를 하여 당시 조선총독부의 규정과 다른 제안으로서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13. 이것은 일본 조선총독부가 만든 언문 철자법에 대한 불만과 비

                                                 
13 이렇게 시작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 년 동안 125 회의 회의 하여 193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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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 후 이 통일안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걸쳐 발표되

었고 언문 철자법의 표기법을 토대로 하며 대한민국의 교육 전통성을 이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생활용어에 남은 흔적 

1945 년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부터 일본 식민 침략 정책도 한반도

에서 벗어나고 35 여년의 식민생활을 겪어왔던 한민족은 그때야 비로소 나

라의 존재를 다시 되살렸다. 그러나 이 기나긴 식민 세월에는 일본어가 조

선인 생활 속에 묻어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서 물러나자 대한민국도 일본문화를 전면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일본

어 영향은 아직까지 조선인의 일상언어에 남아있어 그 흔적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어 중에 일본어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바

로 공사현장에서 쓰던 말이다. 이는 건물 철거 및 건립과 같은 고된 노동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

본어를 의사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몇 가지의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1> 현재 한국 공사현장에서 쓰는 전문용어. 

공구리: 콘크리트      렝가  : 벽돌  

쇼쿠닝: 기능공        함바(집): 현장식당 

바라시: 철거          시마이: 작업 끝 

가이당: 계단          다까시: 높이 

데스리: 난간          덴죠오: 천장 

도와쿠: 문틀          가다와쿠:거푸집 

오야지: 현장 총책임자 

빠  루: 긴 막대기처럼 생겼으며 철거 시 뜯어내거나 뽑을 때 사용 

4.2 대만 측에 미치는 영향 

(1) 교육 제도 변경과 확립 

대만 의무 교육은 1625년 네덜란드인이 대만에 와서 기독교를 발전시키

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고, 1661년 명나라 정성공이 네덜란드인을 대만에서 

몰아낸 후 공자묘를 지어 유학 교육을 전개하였다. 1683 년 청나라가 대만

을 통치해서 한인이 다니는 전통적인 서원을 만들고 팔고문 교육이 정식적

으로 시작된다. 1895 년 강점기에 와서 일본이 서양 신식교육을 대만에 들

여와 보다 완전한 교육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수백 년 동안 타민족의 통치

를 받아온 대만에서는 다른 민족의 교육제도에 따라 불완전한 교육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강점기에 신식교육의 도입 때문에 교육제도가 정해지

고 전보다 좋은 교육이나 실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일본 식민 교육제도의 변천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0 월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사안(私案)으로서 발표되었다. 따

라서, 이 통일안은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 

안으로 처음 탄생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 최용기, 2006,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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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교육에서 영향받은 대만주권의식 형성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가 사병을 보내 대만을 점령할 때부터 일본 식민

지가 될 때까지 여러 번 타민족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다14. 1683 년 청나라

가 대만을 점령해서 중국 일부분의 땅으로 포함시킨 후부터 대만도 중국의 

한 성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1985 년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패전한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 할양했다. 대만은 이유 

없이 청나라 패전의 소모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일종의 배신감을 느껴왔

다. 이어서 50 년 가까이 식민 생활을 지내 온 대만은 일본에서 많은 강압

과 탈취를 받아왔지만 전보다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서는 개발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기회가 많아지고 생활도 좋아

                                                 
14 在台灣歷史上, 曾多次遭受外來政權的統治: 新教荷蘭統治南台灣(西元 1624 年-1661

年), 舊教西班牙據有北台灣(西元 1626 年-1642 年), 爾後的明鄭(西元 1661 年-1683 年)

及大清帝國(西元 1684 年-1895 年)直到日本的統治(西元 1895 年-1945 年)和國民黨政權

的統治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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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다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느꼈다.  

1945 년 일본이 패전함과 동시에 대만을 당시 국민정부에 되돌려 줌에 

따라 대만 사람들은 조국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많은 기대와 

기쁨을 안고 버텨왔다. 그러나 통일이 되자마자 국민정부는 승리자로서 다

시 대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대만인을 배척하고 대

륙에서 인재를 보내와서 일자리를 맡기거나 관리자로 임명했다 15 . 따라서 

국민정부의 통치 아래 대만인들이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 광복의 기쁨이 사

라졌다고 할 수 있다16. 이것은 대만인에게는 또 다른 상처와 배신감을 준 

것이었다. 이때부터 많은 대만인들은 오히려 일제 시대 때의 생활이 더 좋

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1949 년 국민정부가 공산당과의 내전으로 대

만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는 많은 인력과 통치 상류계층이 대만으로 이

주해 옴에 따라 큰 문화적 차이를 가져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마찰을 빚

게 되었다.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돼서 228 사건이 발생했다. 당

시 국민정부는 무력통치를 실시하여 강점기 때 관계된 인사들에게 무턱대

고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집행까지 감행하게 되는데, 이는 대만인의 반감

을 불러 일으켜 사회 불안감과 민족 대립감을 생기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

다. 그 후로도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끝없이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대만인

들이 점점 중화민국이란 나라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족인 공산당의 침략

을 막아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생겼다17. 대만은 타민족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아 왔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강점기

부터 보다 현대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제관념이나 사회화목이란 

현대적인 개념도 싹트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 대만인들은 외래 정권을 

배척하며 반감도 심해졌다. 이것은 수백년 통치 생활을 받고 살아온 결과

이자 일본 식민교육에서 얻은 민족이란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대만

은 독립적인 작은 중화민국이란 나라라는 생각은 지금 대부분 대만사람들

의 공통 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다. 

(3)생활용어에 남은 흔적 

                                                 
15 國民政府派員接管台灣後, 首先讓台灣人民立刻感受到的是政治上的全面壟斷.國民政

府雖然名義上給台灣人參政的機會, 而實際上卻以台灣沒有政治人才為藉口, 甚至以台

胞不解國語國文為理由, 把許多受過良好教育的台灣人排斥在中高級職位以外. 因此戰

後的台灣, 重要的職位幾乎由來自大陸的人士所壟斷. 60 分鐘快讀台灣史-李筱峰, 2002 
16  조국의 언어를 보급하고 대만을 중국화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대만인들은 이 

조치에 크게 반대하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생활상의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국민정부로서도 대만의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즉 정보원을 스스로 

봉쇄해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대만인들이 왜 “친일”로 돌아서게 되었는

지에 분석 없이 단순히 일문과 일어를 금지함으로써 국어보급의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同化와 開化”의 傷痕-식민지 대만의 언어정책과 그 영향, 손준

식, 2005.6 
17 這樣的主體意識是有跡可循的, 它基本上是建立在反外來政權統治的基礎上; 最早是

反西方帝國主義; 其次是反清復明的主體意識; 再則是反日、抗日的中國民族主義的主

體意識; 現在則是對上了國民黨這個台灣人心目中的「政權外來」. 日據時代台灣教育

史研究-同化教育政策之批判與啟示, 林振中, 2006, 國民教育研究學報, 第16期: 10

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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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난어로 발음 된 일본어 

黑輪 (오뎅) 歐吉桑(아저씨) 歐巴桑(아줌마) 卡桑(아버지)  多桑(어머니) 

便當(도시락) 便所(화장실) 運將(운전기사) 阿沙力(결단력이 있는 표현) 

喔都拜(오토바이) 

<2>중국어로 발음된 일본어 

(1)접두사 첨가 경우: 超+NP, 大+NP, 新+NP~ 

超:아주, 상당히  

大:매우, 아주, 최대한 

新:새로운~, 새 

超低價, 超好吃, 超漂亮 ; 大公開, 大滿足, 大拍賣 ; 新登場, 新發售, 新情報 

(2)접미사 첨가 경우: NP+風, NP+系, NP+族 

風:스타일 

系:시리즈 

族:유형 

少女風, 復古風 ; 視覺系, 亮色系 ; 通勤族, 上班族 

4.3 한국과 대만의 식민 교육 영향 대비 

한국과 대만 양국은 수십 년 간 일제 식민교육을 받아옴에 이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공

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목차 영역 한국 대만 

1 국어교재 1910 년에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배정한 후 

1938 년에 폐지되었다. 광복 

이후 한글학회에 의해 보다 

완전하고 새롭게 편찬했음 

1922 년에 한문을 수의과목을 

배정한 후1937년에 폐지되었다. 

광복 이후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일일이 편찬하여 사용하게 

됨 

2 학교학년제도 제도 붕괴된 후 다시 재건됨 신식교육 제도 수립 

3 일상생화용어 공사현장에서 쓰던 용어 제일 

많음. 

중국어:접두사나 접미사 사용 

민남어: 그대로 발음됨 

4 민족의식 국치, 한민족의식 고취 주권의식 형성 

 

5.결론 

본고는 일제 강점기 식민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과 대만은 일찍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으로 보면 공통된 슬픔과 한이 있지 않을 수가 없

다. 그러나 20 세기 와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적대시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일본은 오히려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이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실시한 식민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원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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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제도 특색 

강점기의 교육정책은 우선 식민지 현지인을 저급한 노동자를 양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식민지의 반항에 따른 기만적이며 차별화 된 교육으로 

이를 달래려고 우선시했다. 이어서 또 다른 외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차

원에서 식민지를 황민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런 식민교육 과정과 

특색은 한국이나 대만 모두 거의 같았다. 

(2) 교육령의 반포 

일본은 한국에서나 대만에서 철저히 교육을 개조하는 것에 대한 법까지 

만들었다. 이것은 총독부에 의한 교육령이었다. 당시 일본이 사회와 국제현

실에 따라 식민지에 대한 탈취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육을 통해 완성하려

고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4 번의 교육령을 내리고 대만에서는 3 번을 내

렸는데 이는 교육의 목적과 실시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었다. 

(3)일제 식민 교육의 영향 

일제 강점기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대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당

시 한국과 대만의 국제 상황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한국은 식민지가 된 것을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했

다. 이어서 일련의 식민 교육제도도 종래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일종의 파

괴라 여겼다. 심지어 한국어에 대한 언어말살까지 시도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민족의식이 일어나자 한국어를 살리려는 애국 국어학자들도 나타나 

언문 철자법을 대신해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광복 이후도 나라의 국

어교재 만들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년의 

식민 세월의 상처가 한국의 일상 생활언어에서 아직까지 일본어의 흔적으

로 남아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강점기의 실업교육과 

노동력 착취의 결과로 남아있는 아픈 잔재라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일본의 서양식 신교육을 받기 전까지 교육제도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외래 문화 통치를 겪어 대만 교육

은 일본이 와서 세워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과 달리 교육제

도 붕괴가 아닌 교육제도의 설립이라고 해야 한다. 일본이 대만에 대해 불

공평한 정책과 대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건설이나 당시 중국보다 

신식교육을 시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대만 광복 이후 국민정부의 통

치와 기대에 어긋나 상처만 받은 대만 사람들은 점점 일본에 대한 그리움

이 커지면서 다른 외래문화를 전처럼 순종적으로 온화하게 받아주지 않고 

폭넓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50 여 년의 식민 생활을 겪어온 대만에서는 일

본 문화나 일본어는 대만 일상 생활언어에서도 뿌리 깊이 박혀있다. 특히 

민난어에서는 일본어의 색채가 제일 짙게 묻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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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stive Study on the Language Strategy of Korea and Taiwan in the 

Japanese-Occupied Period 

Wu, Chung-Hsing 

Both Taiwan and Korea had a piece of sad histories, which was they were both 

once the colonies of Japan. In 1895, the Qing dynasty was defeated and signed the 

Treaty of Shimonoseki, and ceded Taiwan to Japan. In 1910, Japan signed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with the Empire of Korea, and subsumed Korea as a 

colony officially.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while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and gave back the colonies, Taiwan had gone through a 50-year 

dominion, and Korea had been exploited by Japan for 35 years.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the linguistic assimilation strategy, which Japanese used in Taiwan and Korea in 

the colonial period, to see how it was performed in the colonies, by what means, and 

how were the consequences in Taiwan and Korea.  

Since 19th century, the concept of colonization was passed on from the west to the 

east, which is to plunder the resources as their prior interests. Later on, the capitalism 

and liberalism proposed by America started to prevail, let the suzerains gradually 

ceased the inferior treatment to their colonies. Nevertheless, Japan strengthened the 

control to their colonies, and reinforced discrimination. After the big war, they even 

conscripted Taiwanese and Korean teenagers to join the army by force. Japan once 

revealed to assimilate their colonies, which is to let the people of the colonies and the 

nationals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this could only be possibly 

accepted  

on the land of Taiwan. The exploration of colonies is a huge task; it involves the 

essences, times, backgrounds, humanities, internal and external introspection, colonial 

suzerains and many more. This article is unable to make a thorough exploration; it 

only attempts to discuss Taiwanese and Korean colonial language strategies, and the 

other details and analysis will be worked on later.  

Keywords: Japanese colonial era, the colonial era, the dispute of a mainland 

extension policy, 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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